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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세훈 

 

제가 유학하고 있는 이와테현은 카구라와 춤, 검무 등 지역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있어서, 이곳

저곳에서 전통문화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. 한국에 비해 주민들의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이나 자긍

심이 크고, 1100개에 달하는 전통문화 보존회가 있다고 하니 놀랍네요. 

2018년 1월28일에는 타키자와시에서 열린 [타키자와시 향토예능축제]에 다녀왔습니다. 오늘 본 

것은 [타키자와 조랑말춤], [모토무라 아이들 산사춤], [시노기 카구라], [오오사와 모내기춤], [소우마

에 북 연주], [민요], [카와마에 카구라], [타키자와시 산사춤]입니다.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충

실한 내용이었습니다. 

이번 축제에서는 처음 본 것들이 많았습니다. 삐-삐- 우는 소리를 내는 곤겐사마라던지, 코마오

도리, 모내기춤이 이번 타키자와시 전통문화 축제에서 처음 접한 것들입니다. 

 

＜시노기 카구라 시시춤＞ 

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, 곤겐신(神)은 토착신과 부처님이 섞인 신이라고 합니다. 이건 제 의견이

지만, 곤겐신이 등장하는 춤의 이름이 [시시춤]이라 붙여져 있어 왜 [곤겐춤]이 아닐까 라고 생각

했지만, 그렇게 깊히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

그리고, 중요한 부분은 곤겐신의 소리인데, 곤겐신이 격렬하게 움직이고 삐-삐- 소리를 내는 부

분이 인상깊었습니다. 마치 곤겐신이 화가 난 모습 같았습니다. 

 



 

＜타키자와시 조랑말춤＞ 

다음은 조랑말춤입니다. 이와테현에 오고나서 자주 향토문화축제를 보러 갔습니다. 차구차구우

마코라는 말과 관련된 전통행사도 본 적은 있지만, 조랑말춤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조랑

말 옷을 입은 아이들이 귀엽네요. 

 

 

＜오오사와 모내기춤＞ 

 마지막은 모내기춤입니다. 해설해주신 분의 말씀으로는 모내기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

어든다고 하네요. 절과 신사에서 보존하는 카구라와는 달리, 모내기춤은 민간 보존회에서만 보존

되어있다고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는 진귀한 구경을 한 셈이네요. 

 오오사와 모내기춤에서 인상적이였던 것은 [빨간 빗타]가 등장하는 것과, 장이 바뀔 때 마다 나
레이션같은 설명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.  

 사실 이날 버스를 잘못타서 아침부터 많이 꼬였지만, 타키자와의 자연 경관도 멋지고, 향토예능

에 관해 새로이 알게 된 부분이 많아 충실한 하루였습니다. 

 


